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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시, 불법촬영 등 예방 합동캠페인 펼쳐
- ‘불법촬영 탐지카드 벚꽃 에디션’5,000장 배포 -

- 경찰청 불법촬영 예방 이동형 체험실 및 각종 이벤트도 병행 운영 -

인천광역시(시장 유정복)는 4월 8·9일 양일간, 벚꽃축제가 개최된 인

천대공원에서 ‘불법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민·관·경 

합동 캠페인’을 추진했다고 밝혔다.

 

이번 합동 캠페인에는 인천시를 비롯해 경찰청, 인천디지털성범죄 예

방·대응센터 등 10여 개의 권익 시설 50여 명이 참여했다.

 

여성폭력 예방관련 각종 찾아가는 이벤트와 불법촬영 카메라 예방 이

동형 체험실을 마련했으며, 불법촬영 탐지 카드 5천장과 호신용 호루

라기를 배부했다.

  

불법촬영 탐지카드는 지갑에 넣고 다닐 수 있는 형태로 제작됐다.

어두운 곳에서 휴대전화 카메라 렌즈에 카드의 빨간부분을 대고 플래

시를 켠 상태로 촬영(동영상 모드)하면 반짝임 여부로 불법 카메라를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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탐지할 수 있다. 

하단에는 유관기관 번호가 안내돼 있어 불법 카메라 적발 시 즉시 도

움을 요청할 수 있다.

 

김지영 시 여성가족국장은 “불법촬영 및 유포·확산은 중대한 범죄

로 시민 모두가 배부된 단속카드를 이용해 간단한 방법으로 자신을 

범죄로부터 보호할 수 있기를 바란다“ 면서 “시는 향후에도 유관기

관·민간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적극적 사전예방활동으로 

시민이 안전한 인천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“고 말했다. 

<불법촬영 탐지카드 이미지>


